
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11)  

닛신보의 극약연 순면 “코어 얀”  

  “코어 얀(core yarn)”이라고 하면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을 심(芯)으

로 한 소재가 보통인데, 심도 면이고 커버링(covering)도 면인 색다른 “코어 

얀”이 닛신보의 “파인 소프트(Fine-soft)”이다. 얼핏 보기에 꼬임이 전혀 없는 

실처럼 보이는데, 아주 살짝 꼬아줌으로써 “실로서의 체면을 겨우 지키고 있

다”고 할 정도이다.  

면을 심으로 하여 “코어 얀”을 뽑으려면 아주 어렵다고 닛신보의 섬유 사

업 본부의 원사부(原絲部)에서는 말하고 있다. 면은 폴리에스터만큼 신장률

(伸長率)이 좋지 않아 심을 커버링하려면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며, 무연사

(無撚絲)와 비슷할 정도로 꼬임이 약하므로 실의 강력이 너무나 약하여 실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럴수록 뽑는데 손이 많이 가는 실인 만큼, 천으로 만들었을 때의 소프트

감이나 촉감은 뛰어나게 좋고 내구성도 보기보다는 훨씬 좋다. 이 실로 만든 

천의 셔츠는 소매 가격이 2만엔 전후이며, 보통 셔츠보다도 1단위나 2단위 

높은 가격이다.  

이 “코어 얀”의 방적 번수는 32수 합사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고객에 따

라서는 이 보다도 세번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러한 세번수로 모처

럼 상품화하여도 이 제품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을 잘 살려 돋보이게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은 32수 쌍사가 중심이 되고 만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극약연사(極弱撚絲)로 “소피노라”가 있는데, 이 실은 보통의 

순면사이나 천으로 만들어 기모(起毛)하면, 분명히 보통 면사인데 “터치”가 

다르다. 닛신보는 “고객이 다루기 쉬운 실을 판매하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하며 고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상품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을 면

밀히 검토해 볼수록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다. ♣  


